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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6 미-이란 전쟁과 걸프 안보 체계의 전환 가능성: 위기에서 

집단안보로’ 이슈브리프 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9일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이태희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2026 미-이란 전쟁과 

걸프 안보 체계의 전환 가능성: 위기에서 집단안보로'를 발표했다. 장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6년 

미-이란 전쟁은 걸프 국가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이란은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복합 공격을 감행해 전쟁에 반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에너지·물류·상업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협상을 중재하던 오만과 제재 위험에도 경제적 조력자 역할을 하던 카타르까지 타격했다. 특히 '안전한 

물류·투자 허브'인 UAE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나아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해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을 마비시키며 GCC 전체를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다. 

장 수석연구위원은 이란의 무차별적인 대걸프 공세가 역설적이게도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수뇌부가 대거 제거되고 지휘통제 체계가 와해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궁지에 몰린 혁명수비대 

강경파는 내부 조율 기능을 잃고 조직 생존에 급급해졌으며, 그 결과 지역 단위의 파편화된 공격과 

저가 드론 기반의 비대칭 전술을 감행했다. 하지만 미국과 걸프국이 구축한 통합 방공망은 이번 

전쟁에서 90%가 넘는 요격률을 기록하며 다층 방어 체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상호운용성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역시 미국의 역봉쇄를 유발해 자국 경제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은 걸프 안보 체계에 중저가 요격 체계 확보와 미사일 비축량 

확대라는 당면 과제를 남겼으며, 이에 GCC는 회원국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집단안보 체제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걸프 국가가 이스라엘이 편입된 미 중부사령부(CENTCOM)를 중심으로 

집단안보 체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독보적인 감시·정찰 자산과 통합 지휘체계를 

대체할 대안이 없는 데다, 미국의 개입에 대한 피로감보다 이란발 실존적 위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미 UAE는 미국·이스라엘과 공조해 대이란 본토 공습에 참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제한적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UAE와 바레인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구상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아이언빔이 UAE에 전격 배치되면서 이들 간 안보 결속은 

긴밀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고려해 외교적 헤징을 구사하나 안보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방어 체계로 수렴할 것이다. 결국 걸프의 안보 지형은 UAE의 선도적 참여와 바레인의 

교두보 역할을 발판 삼아 미 CENTCOM에 기반한 통합 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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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력과 걸프국의 자본, 자국의 지휘·정보 역량을 결합한 현지 조달형 집단안보 체제를 통해 역내 

전략적 부담을 분산하려 할 것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02)3701-7313, jhjang@asaninst.org 

 ㅎㅍ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file:///C:/Users/Asan/Downloads/jhjang@asaninst.org

